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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코 살리려면 최정우 회장 연임 절대 안 돼
포항지부“중대재해·부당노동행위 범죄 원흉 최정우 처벌받아야”

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

회,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최정우 

포스코 회장 연임 저지를 위한 투

쟁을 벌이고 있다. 포스코는 3월 

12일 5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

선임 안건을 다룬다.

이들 지부와 지회는 12일 포스코 

정기 주총을 앞두고 3일부터 포항

제철소 앞 천막·단식 농성, 3일 

국회 토론회, 4일 최정우 산업안전

보건법 위반 검찰 고발, 12일 주총 

대응 상경투쟁 등 총력투쟁을 벌이

고 있다. 각 지부와 지회는 포스코 

본사 앞 1인 시위, 광양제철소 선

전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.

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, 포

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월 3일 오전 

포항제철소 앞에서 ‘포스코 최정

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기자회

견’을 열고, 최정우가 저지른 죄

상을 낱낱이 밝혔다.

지부와 지회에 따르면 최정우가 

취임한 2018년 7월 27일 이후 산재 

사망 노동자는 16명이다. 폭발·화

재 등 산재 사고는 144건이 넘는

다.

최정우 체제 이후 포스코는 슬러

그 무단방출, 폐황산나트륨 불법처

리 의혹, 고로 브리더 무단 개방 

대기오염 물질 배출, 브리더 배출

가스 허용치 초과, 굴뚝 자동측정

기 미설치, 유해물질 측정값 대행

업체와 조작 공모 등 환경 관련 범

죄를 저질렀다고 한다.

포스코·포스코사내하청지회

최정우 엄중수사 촉구 투쟁 전개

이 같은 포스코의 범죄로 현장

노동자와 퇴직 노동자는 직업성 암 

발병 등을 호소하며 집단 산재신청

에 나서고 있다. 포스코는 포항산

단 지역주민들에게 전국 평균 대비 

사망률 1위, 간·뇌혈관·심장질환, 

악성종양 발병률 전국 1위라는 죽

음의 선물을 했다. 

최정우의 포스코는 부당노동행위

와 노조파괴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

르고 있다.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

가입한 노동자들에게 탈퇴하도록 

회유, 협박해 교섭권을 강탈했다. 

사내하청지회 소속 사업장에서 같

은 방법으로 교섭권을 빼앗았다. 

지회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4명 해

고, 20명 징계 등 탄압을 일삼았다.

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, 포

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통

해 “포스코와 최정우는 노동자를 

산재로 죽이고, 주민을 병들게 해 

죽이고, 헌법을 어기며 노조를 죽

이고,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

자를 죽이고 있다”라면서 “최정

우가 스스로 국민기업이라고 부른 

포스코의 회장을 또 하려는 끔찍한 

일이 결코 벌어지면 안 된다”라고 

강력하게 성토했다.

지부와 지회는 “포스코의 가장 

큰 리스크가 돼버린 최정우가 스스

로 연임을 포기하는 길이 진정 포

스코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라”

라고 일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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